
2- EH·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 제소
LG화학·한화석유화학 , 4개국산 대상 … 한국화학도 일본기업 대상

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및 미국 등 4개국산 2-EH(Ethylhexanol Alcohol)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

를 조사한다.

무역위원회는 2002년 8월22일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및 미국·독일·폴란드·프랑스산 2-EH 등 2개 품목에

대해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도록 결정했다.

한국화학은 2002년 6월27일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을 덤핑수입(덤핑률 113.88%)으로, LG화학 및 한화석유화학

은 6월29일 미국·독일·폴란드 및 프랑스산 2-EH를 덤핑수입(덤핑률 22.4-72.1%)으로 제소했다. 국내 해당산업

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취해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한 것이다.

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

다.

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 제소 대상기업은 일본의 Nippon Light Metal, Showa Denko KK, Sumitomo Chemical,

Aisei, Marubeni상사, Mitsui상사 등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덤핑률은 모두 113.88%이다.

2-EH는 LG화학(대표 노기호) 및 한화석유화학(대표 신수범)이 서정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제소했으며 신청인

주장 덤핑률은 미국 Mitsubishi상사, Sunoco, Eastman Chemical이 72.1%로 가장 높고 독일 Celanese Chemical

Europe GmbH 및 Oxeno가 31.5%, 폴란드 Itochu상사 및 ZAKIADY Azotowe Kedzierzyn S.A가 22.4%, 프랑스

BP Chemicals Trading 및 Oxochimie가 29.8% 등이다. 수입자 및 수요자는 애경유화, KP케미칼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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